
혼돈 시기 피어난 ‘명작’ 영취산 설법도 
한 번 이룩된 문화는 비록 그것이 기인하는 왕

조가 사라져도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그 강성하던 당 왕조도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세력을 잃게 된다. 907년 당나라가 망하고 

959년 송(宋)이 들어서서 중국을 다시 통일하기

까지 50여 년간을 중국 역사에서 ‘오대 시기’라

고 부른다. 오대십국(五代十國)이 분열과 할거를 

거듭하던 혼돈의 시기였지만 당대에 이룩된 찬란

한 문화는 그 세력을 잃지 않고 계속 펼쳐졌다. 이 

시기에 제작된 둔황 막고굴 제61굴(이하 61굴)의 

〈법화경변상도〉를 통해서 당시의 불교문화 예술

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 후당(後唐)의 장종(莊宗)은 과주(瓜州, 

감숙성 안서현)와 사주(沙州, 감숙성 돈황현) 지

역을 할거하고 있던 조의금(曹議金)을 사주자사

(沙州刺史), 귀의군절도사(歸義軍節度使) 등의 

지위를 부여해 이 지역을 공식적으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때 조 씨 일가에 의해 여러 새로운 석굴 사

원이 개착됐다. 조의금은 제98굴을 그의 아들 조

원덕(曹元德)은 제100굴을, 세 번째로 귀의군절

도사에 등극한 조원심(曹元深)은 제256굴을 만

드는 등 유례없이 큰 규모의 석굴들이 연달아 조

성됐다. 그 뒤를 이은 조원충은 30여 년에 달하

는 통치 기간 동안(945~974) 제55굴을 비롯해 제

25·53·269·469굴 등을 발원하고, 둔황에서 멀

지 않은 안서(安西) 유림굴(楡林窟)에도 석굴사

원을 조영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불화(佛畵)와 

판화, 사경(寫經) 등도 발원하였는데, 장경동(藏

經洞)에서 발견된 돈황유서(敦煌遺書) 가운데에 

그 일부가 전하고 있다. 

제61굴은 규모나 구조면에서 조원충이 발원한 

제55굴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두 굴 모두 작은 전

실(前室)과 짧은 복도, 그리고 광대한 규모의 주실

(主室)로 이뤄져 있다. 현재 전실은 무너져 짧은 

복도를 통해서 바로 주실로 들어갈 수 있게 조성됐

다. 굴 안으로 들어가면 눈앞에는 바로 큰 단이 펼

쳐지고, 주위의 벽은 다양한 벽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좌우 벽 상부에는 각종 경전을 도해한 〈경변

상도(經變相圖)〉가, 그 아래에는 48명이나 되는 공

양인(供養人)의 모습이 빼곡이 그려져 있다. 공양

인들 앞에는 방제(旁題)가 있어 각각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제61굴은 10세기 전반, 조원충의 부인인 

적씨(翟氏)가 시주해 만든 굴이다.(그림①)

굴 가운데에 큰 불단을 두고 불단 뒤쪽으로 천

정까지 닿는 높은 배병(背屛)을 설치하는 방식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석굴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다른 굴과 차별되는 제61굴만의 특징은 

바로 배병 측벽에 그려진 벽화이다. 

막고굴 제61굴 〈법화경변상(法華經變相)〉의 형

성과 발전은 앞서 살펴보았던 일련의 〈정토경변

상〉과 시기적으로는 궤를 같이한다. 마치 남인도

의 아마라바티 스투파에 설법부조와 같이 제61

굴 〈법화경변상〉은 서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요잡

(繞匝)을 행하던 신자들이 경전의 내용을 읽어나

갈 수 있도록 좌우 측벽에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제61굴 〈법화경변상〉의 내용과 그 특징을 비교

해보면, 설법회를 이끄는 주존 석가모니불이 직

접 표현되었으며, 또한 〈법화경(法華經)〉 경전에 

담긴 교의에 중점을 두고 화면을 구성했다. 이 그

림을 그린 화가(畫師)는 〈법화경〉의 풍부한 내용 

중 어느 것을 선택해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

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인물을 배치하여 도상

적 틀을 갖췄을 것이다. 

제61굴 〈법화경변상〉은 형식적으로는 정형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기 〈정토변상〉과 

같이 새로운 도상을 창출하기보다는 주악이나 무

용 장면을 좀 더 강조하여 화면 하단에 삽입하는 

등 정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에 화면을 구

성하는 〈법화경〉 경전의 내용들 사이에 유기적 

구성이 더욱 치밀해졌다. 오대(五代, 907~960)에 

제작된 막고굴 61굴 남벽의 〈법화경변상〉은 이처

럼 정형화된 변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먼저 화면의 중앙을 살펴보면, 중앙의 큰 아치 

모양의 반원형 내에는 석가모니불과 좌우에 문수

보살과 보현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그 주위에는 

보살 및 호법신장, 그리고 사부대중이 설법회에 

참석하였다. 석가모니 삼존불 뒤에는 우뚝 솟은 

산세가 이어져 이것이 산상설법(山上說法), 즉 영

취산 설법임을 알려준다. 영취산 설법회 장면 바

로 아래에는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돌아누우신 가

운데 침상 왼쪽에서 불을 지펴 화장을 준비하고, 

주위에는 제자들이 오열하며 비통해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이는 지난 연재의 〈열반경변상도〉 장

면을 차용해 〈방편품(方便品)〉을 묘사한 것이다. 

즉, 여래가 화장되고 입멸하신 그 열반의 순간 또

한 방편의 일환임을 경(經)에서는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방편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을

까? 경전에서 제시하는 것은 ‘법화칠유(法華七

喩)’로 대표된다. 제61굴 〈법화경변상〉에서는 이

와 관련한 도상들을 화면 하반부에 배치했다. 먼

저 〈방편품〉을 나타내는 〈열반도〉 바로 아래에는 

〈비유품〉의 장면이 묘사됐다. 향우(左)측 에는 △

〈신해품(信解品; 가난한 아들의 비유)〉 △〈양초유

품(藥草喩品)〉 △〈화성유품(化城喩品)〉과, 그 향

좌(右)측에는 △〈안락행품(安樂行品; 전륜성왕 머

리 속의 보배구슬 비유)〉 △〈여래수량품(如來壽量

品; 양의양약의 비유)〉의 내용을 묘사했다. 이러한 

비유들은 여래가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달리

해 제도하심을 설명하는 것을 도해한 것이다. 

그러면 제61굴 〈법화경변상〉 그림 속에서는 중

생을 위해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 진리의 경계는 

무엇일까? 중앙의 영취산 설법회 바로 위에는 중

국의 목조 전각 형식과 유사한 도상이 눈에 띤다. 

탑 내부에는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설법

을 나누고, 시방세계에서 여러 불·보살들이 법회

에 참석하고자 찾아와 두 여래의 설법을 듣는 장

면이다. 이것이 이른바 ‘허공회’를 표현한 것으

로, 이 장면은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으로 

다보여래가 석가모니불의 〈법화경〉 설법이 진리

임을 증명하는 장면이다. 〈법화경〉은 ‘견보탑품’

을 기점으로 설법의 무대와 내용이 전환된다. 

경의 후반부는 줄곧 땅에서 500유순이나 솟아

오른 칠보탑 안에서 석가·다보 여래가 함께하는 

‘허공회’ 설법이며, 방편이 아닌 대승설법의 교

의를 직접적으로 설한다. 이때 깨달은 자로서 불

타의 존재는 〈법화경〉을 매개로 영속적이고 두루

한 법신으로 회향한다. 이것은 화면에서 정확히 

석가모니 영취산 설법회 하단에 배치된 ‘방편품’

의 내용, 즉 화장되고 소멸될 불타의 몸이라는 관

념과 대치하고 있다. 

제61굴 〈법화경변상〉 화면에는 영취산 석가

모니 설법회를 이루는 반원형 경계의 외연을 따

라 무수한 보살들이 구름을 타고 상승하고 있다. 

우선 반원형 경계의 향 우(左)측 하단을 살펴보

면, 세 개의 봉우리로 표현된 산지로부터 몸을 반

쯤 드러낸 보살들의 행렬이 시작된다. 다시 향 좌

(右)측 하단을 보면, 녹색 수면으로부터 보살들

이 구름을 타고 솟아오르고 모습이다. 이 구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며, 각각

의 무량한 시간을 거쳐 석가모니불과 문수보살의 

〈법화경〉 설법을 수지해 온 무수한 보살들이 땅

(종지용출품)과 바다(제바달다품)에서 용출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성

불을 수기받은 자이자 법신, 즉 〈법화경〉을 수지, 

호념, 홍포, 설법할 주체로서 무대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그 순간이다.(그림②) 

화면의 상단부에서 ‘허공회’의 주변 공간들은 

곧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을 찬양하고, 

〈법화경〉을 호념하고 설법하는 보살들에 대한 내

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온갖 멸시에도 아랑

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중생의 불성을 일깨우고

(상불경보살품), 〈법화경〉의 수지 및 설법을 맹세

하며(권지품), 〈법화경〉의 홍포를 독려하며(수희

공덕품),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이들을 수호

한다.(다라니품, 관세음보살품, 약왕보살본사품, 

묘장엄왕본사품 등)

이와 같은 제61굴 〈법화경변상〉의 구성은 중앙

의 축을 따라 배치된 견보탑품·종지용출품·제

바달다품·서품·방편품·비유품 등은 중당(中

唐, 781~848) 이후 점차 정형화됐다. 물론 이 그림

을 그린 화가는 경전의 내용을 치열하게 참구(參

究)와 고민을 거쳐서 제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식의 정형화가 이루어진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는 혹자의 말대로 ‘예술적 창의성 저하’로 

보기보다는 당시 막고굴 조각상과 벽화의 봉안 

방식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막고굴은 수·당대

부터 조각상과 벽화가 혼합된 양상으로 봉안됐

다. 이것은 사찰 법당으로 생각하면 중심 예불대

상으로서 우선 조각상을 봉안하고, 다음 회화는 

공간적 제약상 조각상으로 봉안하지 못하는 다른 

존상들을 마치 조각상을 대신하듯이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드물게는 정벽 

감실에 조각상을 배경으로 묘사된 경우도 있지

만, 대체로 석굴안에 봉안된 다른 〈정토변상〉과 

같이 설법회 장면을 묘사한 도상의 영향을 받아 

시각적 통일성 및 벽화제작의 효율성을 위해 봉

안됐을 것이다.

이를 통해 〈법화경〉에서 설파하는 방편바라밀

과 지견바라밀의 관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경전 

내용은 제61굴 〈법화경변상〉에서 더욱 더 함축적

으로 구현해 내었을 뿐 아니라, 입체적이고 유기

적으로 재구성됐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 한줄 요약

당이 패망한 뒤 송이 들어서기 까지 50년동안 오대십국 시기를 거친다. 혼란의 

시기에도 불교문화는 꽃을 피웠으니, 둔황 막고굴 제61굴 등이 조성됐다. 제61굴

에는 부처님의 영취산 설법을 도상화한 〈법화경변상〉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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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① 오대에 조성된 둔황 막고굴 제61굴 굴실 내부. 

당 패망 후 50년 오대십국 시기

혼란기에도 불교문화는 꽃 피워

둔황 제61굴 석실 〈법화경변상〉

법화경 가르침 상세하게 도상화

그림② 둔황 막고굴 제61굴 남벽 동측
에 있는 〈법화경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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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지

금 산 도 영
월 강 일 원
시 산 원 혜

총  무
기  획
교    무
재    무

화 평
광 진
석 초
여 찬

사    회
포    교
호    법

우 림
제 환
덕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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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사 부 대 중 일 동

주 지  경 우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반야스터디 카페
   - 갤러리 리유                  - 담마 북까페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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